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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ertain factors influe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the

dietitians working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A total 47 sheets of questionnaires (complete enumeration) were

distributed respectively to the dietitian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0th to May 18th of 2008. A total of 38

questionnaires (response rate 81%) were analyzed by using SPSS (ver. 19.0). The dietitians were more satisfied with

coworkers (3.63 ± 0.10) and supervision (3.19 ± 0.13) than with pay (2.97 ± 0.09) and promotion (2.55 ± 0.08). Among

the job burnout dimensions, cynicism (2.58 ± 0.09) was rated higher than exhaustion (2.47 ± 0.10), while professional

efficacy level (3.40 ± 0.08) was relatively high. The work dimension of job satisfac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haustion and cynicism dimensions of job burnout (p < 0.001), and turnover intention (p < 0.01),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fessional efficacy dimension (p < 0.001). The co-worker dimen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haustion and cynicism (p < 0.05) and turnover intention (p < 0.01), while the supervision, the pay, and the promotion

dimension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turnover int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xhaustion and cynicism dimensions of job burnout (p < 0.001).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 professional efficacy was a factor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work dimension of job satisfaction, ii)

exhaustion and cynicism to significantly decrease the work and the co-worker dimension of job satisfaction,

respectively, and iii) exhaustion to significantly increase turnover intention. The managerial efforts of the institutions

could be focused on the job burnout factors to effectively increase the work dimension and the co-worker dimension

of the job satisfaction. (Korean J Community Nutr 17(3) : 321~3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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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교정시설 급식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기결 수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교정급식 대상자인

수용자는 2011년 3월 31일 현재 약 45,400명(Korea

correctional service 2011)이며, 47명의 영양사가 1일

급식비 3,430원(2011년 현재)으로 교정시설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양사가 급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직무와 환경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아야 한다(Lee 1995; Lee & Lee 2005; Cho

& Yoon 2006; Choo 등 2006).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조직을 잘 운영하며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다. Locke(1976)는 직무만족에 대해,

‘자신의 직무나 직무에 대한 경험의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

함 또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하였다. 직무만족을 측정

하는 표준화된 도구로는 Smith 등(1969)이 개발한

JDI(Job Description Index)와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

(Weiss 등 1967)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Mas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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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Song 등 2007; Lee 2009; Yun 등 2010) 직무

소진(job burnout)은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장

기간 관여되어 나타나는 생리적, 정서적, 정신적인 소진상

태’ 로 정의된다(Maslach 2003). 일반직 종사자의 직무 소

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는 감정적 고갈(exhaustion),

냉소(cynicism), 직업 자신감(professional efficacy)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Shin 2003). 직무 소진은 일

반 스트레스와는 달리 비가역적인 반응이므로 직무 소진된

사람들은 정상으로 복귀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직을 초래

하게 되므로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Shin 2003).

Lee & Shin(2005)은 종업원의 인사 관리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직무 소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Song 등(2007)

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적 고

갈이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Yun 등

(2010)은 병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가 낮은 영양사일수록 소진의 경험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

한 장애인 생활시설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9)

는 직무소진 중 감정적 고갈과 냉소가 이직의도를 높이는 요

인이라고 하여 직무소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영양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Park & Kim 2002; Lee & Lee 2005), 병원급

식 영양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만족과 향상기회만

족이 높았고, 영양사의 역할모호성은 자아실현만족과 향상

기회만족을 낮추었다고 한다(Yun 2010). Moon 등(1996)

의 연구에서 학교 급식 영양사의 담당업무량에 대한 직무만

족도가 병원, 복지시설, 사업체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비해 낮

다고 하였으며, Sin & Lee(2003)의 경북지역 영양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교 영양사의 만족도가 사업체나 병

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다양한 시설의 영양사에 대한 직무만족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교정시설 급식소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만

족도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적은 없다. 교정시설 급식소는 급

식대상자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교정시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 시설에 수용된 수

용자 중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취사부를 선발하여 업무에 종

사시키고 있는 실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영양사

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소진의 양상은 다른 급식소에서 종사

하는 영양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만족도과 관

련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만족도, 직

무소진 및 이직의향을 측정·분석하여 직무만족도와 이직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인적자원관리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교정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

모 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와 이

직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정

시설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08

년 2월 중에 전화로 설문목적을 설명하고 3월 20일 설문지

47부(전수조사)를 발송하여 5월 18일까지 총 38부(81%)

를 회수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은 기존의 직무만족도, 직무소진, 이직의향에 대한 연

구(Smith 등 1969; Lee 1995; Yang & Ham 1996;

Schaufeli 등 2002; Maslach 2003; Shin 2003; Lee

& Shin 2005; Song 등 2007)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으

며, 개발된 설문지는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2008년 02

월 10일에 4명의 경상북도 청송지역 교정시설 영양사를 포

커스그룹으로 한 심층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직무만족도, 직무소진, 이직

의향에 대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

다’ 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가

하였다. 

직무만족도 하위영역에는 ‘직무자체 6문항’, ‘상위자 7문

항’, ‘동료들 7문항’, ‘보수 6문항’, ‘승진 5문항’ 총 31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지루하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등 부정

적인 문항은 역코드로 수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렇게 한 후

내적합치도로 알아본 신뢰도계수는 α = 0.68~0.93이었다. 

직무소진은 감정적 고갈, 냉소, 직업 자신감의 3개 하위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적 고갈은 5개 문항으로 심리적

부담에 의해 정서적으로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

고, 냉소는 7개 문항으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냉담한 것을

의미하며, 직업 자신감은 6개 문항으로 직무상에서 성취도

부족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직무소진의 하위영역에 속한다. 감정적 고갈과 냉소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자신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소진경험

이 높음을 나타낸다(Shin 2003). 내적합치도 지수로 알아

본 신뢰도계수는 α= 0.76~0.84이었다. 

이직의향은 ‘종종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한다’, ‘다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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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적합치도 지수로 알아본 신뢰도계수는 α=.88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for Windows 프로그램

(SPSS Inc., 20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집단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서 t 검정, ANOVA 검정을 하였으며, ANOVA

실시 후 사후검증은 Duncan-test를 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을 보았고, 직

무만족도와 이직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대상 시설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전보(Cho & Lee

2011)에 발표된 바와 같다. 대상 교정시설의 수용자 인원

규모는 180∼2,800(평균 944)명으로 500인 이하가

39.5%, 501∼1,200인 시설이 28.9%, 1,201인 이상인 시

설이 31.6%였다. 1일 평균 급식 수는 2,830식이었으며, 취

사부 인원은 평균 32명이었고, 취사부 1인당 평균 하루급식

인원은 81인분이었다. 대상 영양사의 65.8%는 여성이었으

며, 연령은 35세 이상이 55.3%를 차지하였으며, 30~34세

는 28.9%, 29세 이하는 15.8%이었다. 학력은 60.5%가 대

졸 이상이었으며, 전문대졸 영양사는 39.5%였다. 대상영양

사의 영양사경력은 6년 이하가 34.2%, 7~12년이 34.2%,

1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가 31.6%였다. 

2. 영양사의 직무만족도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를 일반사항에 따라 비교하였다(Table

1).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동료들(3.63± 0.10,

65.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상위자(3.19±

0.13, 54.8%), 직무자체(3.14± 0.09, 53.5%), 보수

(2.97± 0.09, 49.3%), 승진(2.55± 0.08, 38.8%) 순

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와 승진은 3점(50.0%)보다 낮은

점수로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 영양사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

는 전문대를 졸업한 영양사가 대졸 영양사에 비해 높았고

Table 1.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among dietitians working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by descriptive characteristics 

Work

(α= 0.83)1) 

Supervision

(α= 0.93)

Co-workers

(α= 0.93) 

Pay

(α= 0.80) 

Promotion

(α= 0.68)

Overall 3.14 ± 0.092) 3.19 ± 0.13 3.63 ± 0.10 2.97 ± 0.09 2.55 ± 0.08

Educational background

2-year college (n = 15) 3.04 ± 0.18 3.10 ± 0.23 3.92 ± 0.18 3.03 ± 0.12 2.68 ± 0.10

> University (n = 23) 3.21 ± 0.10 3.25 ± 0.15 3.44 ± 0.11 2.93 ± 0.13 2.47 ± 0.10

p-value 0.383 0.561 0.021* 0.572 0.175

Career as a dietitian (years)

≤ 6 (n = 13) 3.31 ± 0.16 2.70 ± 0.25a 3.42 ± 0.18 2.72 ± 0.16 2.32 ± 0.11

7 − 12 (n = 13) 3.15 ± 0.13 3.37 ± 0.14b 3.79 ± 0.20 3.18 ± 0.18 2.71 ± 0.14

≥ 13 (n = 12) 2.96 ± 0.18 3.51 ± 0.19b 3.69 ± 0.15 3.01 ± 0.08 2.63 ± 0.12

p-value 0.308 0.015* 0.318 0.096 0.079

No. of inmates

≤ 500 (n = 15) 3.18 ± 0.13 2.76 ± 0.18a 3.35 ± 0.17a 2.59 ± 0.12a 2.35 ± 0.09a

501 − 1200 (n = 11) 3.03 ± 0.19 3.38 ± 0.25b 3.58 ± 0.14ab 3.23 ± 0.16b 2.55 ± 0.18ab

≥ 1201 (n = 12) 3.21 ± 0.18 3.55 ± 0.18b 4.02 ± 0.18b 3.21 ± 0.12b 2.82 ± 0.10b

p-value 0.730 0.017* 0.021* 0.001*** 0.028*

No. of meals prepared per a cook/day

≤ 80 (n = 17) 3.15 ± 0.12 2.86 ± 0.19 3.30 ± 0.15 2.70 ± 0.14 2.38 ± 0.09

> 80 (n = 21) 3.14 ± 0.13 3.46 ± 0.15 3.90 ± 0.12 3.19 ± 0.10 2.70 ± 0.11

p-value 0.982 0.016* 0.003** 0.005** 0.033*

1) Reliability statistics
2) Mean ± SE, A 5-point scale was used.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 p < 0.05, **: p < 0.01, ***: p < 0.001
a, 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 = 0.05 by an Duncan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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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영양사 경력 6년 이하인 경우 7년 이상에 비해

상위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p < 0.05). 한편, 수용자 인

원규모나 취사부 1인당 하루 급식인원에 따라 직무자체에 대

한 만족도를 제외한 직무만족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용인원이 500인 이하인 경우 501

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상위자(p < 0.05)와 보수(p <

0.001)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수용인원 500인

이하인 경우 1201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동료들과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p < 0.05). 취사부 1인당 하

루 급식인원이 80인 이하인 경우 상위자(p < 0.05), 동료들

(p < 0.01), 보수(p < 0.01), 승진(p < 0.05)에 대한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났다.

3. 영양사의 직무소진과 이직의향

영양사의 직무소진 하위영역인 감정적 고갈, 냉소, 직업 자

신감과 이직의향을 일반사항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감정적 고갈과 냉소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

업 자신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직무소진도가 높은데, 각 하위

변수의 평균은 감정적 고갈 2.47± 0.10, 냉소 2.58 ±

0.09, 직업 자신감 3.40± 0.08로 나타났다. 이직의향은

2.44± 0.12로 보통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감정적 고갈, 냉소, 직업 자신감과 이직의향 중 어느 것도

영양사의 학력이나 경력, 수용자 인원규모나 취사부 1인당

하루 급식인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일반사항, 이직의향, 직무소진과 직무만족도, 이직의향의

상관관계

영양사의 경력, 수용인원, 이직의향, 직무소진과 직무만

족도, 이직의향의 상관관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자신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p < 0.001), 이직의향, 감정적 고갈, 냉소와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01). 상위자에 대한 만

족도는 영양사의 경력(p < 0.05), 수용인원(p < 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는 수용

인원(p < 0.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직의향

(p < 0.01), 감정적 고갈(p < 0.05), 냉소(p < 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보수(p < 0.05), 승진

(p < 0.01)에 대한 만족도는 수용인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직의향은 감정적 고갈(p < 0.001), 냉소

(p < 0.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영양

Table 2. Comparison of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dietitians working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by descriptive
characteristics

Job burnout
Turnover intention 

(α= 0.88)Exhaustion

(α= 0.81)1)

Cynicism

(α= 0.76)

Professional efficacy 

(α= 0.84)

Overall 2.47 ± 0.102) 2.58 ± 0.09 3.40 ± 0.08 2.44 ± 0.12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n = 15) 2.49 ± 0.18 2.53 ± 0.11 3.26 ± 0.10 2.36 ± 0.22

> University (n = 23) 2.46 ± 0.11 2.61 ± 0.13 3.50 ± 0.12 2.49 ± 0.15

p value 0.871 0.664 0.117 0.593

Career as a dietitian (years)

≤ 6 (n = 13) 2.46 ± 0.12 2.58 ± 0.15 3.44 ± 0.14 2.51 ± 0.24

7 − 12 (n = 13) 2.29 ± 0.18 2.56 ± 0.19 3.53 ± 0.15 2.26 ± 0.20

≥ 13 (n = 12) 2.68 ± 0.18 2.61 ± 0.13 3.24 ± 0.13 2.56 ± 0.20

p value 0.258 0.979 0.351 0.574

No. of inmates

≤ 500 (n = 15) 2.55 ± 0.14 2.71 ± 0.16 3.33 ± 0.14 2.71 ± 0.21

501 − 1200 (n = 11) 2.62 ± 0.19 2.52 ± 0.14 3.47 ± 0.16 2.47 ± 0.20

≥ 1201 (n = 12) 2.25 ± 0.17 2.48 ± 0.17 3.43 ± 0.14 2.07 ± 0.19

p value 0.276 0.502 0.782 0.089

No. of meals prepared per a cook/day 

≤ 80 (n = 17) 2.51 ± 0.12 2.69 ± 0.14 3.36 ± 0.13 2.61 ± 0.19

> 80 (n = 21) 2.45 ± 0.14 2.50 ± 0.12 3.44 ± 0.10 2.30 ± 0.16

p value 0.766 0.294 0.659 0.221

1) Reliability statistics, 2) Mean ± SE, A 5-point scale was used.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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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력과 수용인원은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나 이직

의향과 유의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직무소진은

상위자, 보수, 승진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

았다.

5. 직무만족도와 이직의향에 대한 영양사의 경력, 수용인원,

이직의향, 직무소진의 영향력 

영양사의 경력, 수용인원, 이직의향, 직무소진이 직무만족

도와 이직의향에 주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

해 회귀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4).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정적 고갈, 직

업 자신감인데, 감정적 고갈이 적을수록 직업 자신감이 클수

록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43.2%였다. 상위자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인데,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상위자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24.5%였다. 동료들

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용인원과 냉소로,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냉소가 적을수록 동료들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았는데, 이것의 설명력은 32.6%였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용인원인데,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14.1%에 불과하였다. 승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용인원인데,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승진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았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19.1%였다. 영양사의 경

력과 이직의향은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교도소의 수용인원, 직무소진의 직무만족

도에 대한 설명력은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부족했다. 한편, 이직의향에 영

향을 주는 변인은 감정적 고갈로 감정적 고갈정도가 클수록

이직의향이 컸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45.0%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job burnout / the turnover intention /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 the turnover
intention among dietitians working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Work Supervision Co-workers Pay Promotion

General characteristics

Career as a dietitian −0.285 −0.370* −0.275 −0.102 −0.192 −0.018

No of inmates −0.103 −0.495** −0.429** −0.375* −0.437** −0.268

Turnover intention −0.458*** −0.116 −0.416** −0.149 −0.072 −1.000

Job Burnout

Exhaustion −0.546*** −0.179 −0.342* −0.054 −0.149 −0.671***

Cynicism −0.528*** −0.219 −0.455** −0.003 −0.062 −0.549***

Professional efficacy −0.559*** −0.225 −0.225 −0.068 −0.073 −0.295

*: < 0.05, **: < 0.01, ***: < 0.001

Table 4.  Prediction of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turnover intention scores using regression model  among dietitians working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dependent 

variables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Work Supervision Co-workers Pay Promotion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Career as a dietitian

No of inmates 0.001 0.495** −0.000 −0.352* 0.000 0.375* 0.000 0.437**

Turnover intention

Job burnout .

Exhaustion −0.363 −0.379** 0.865 0.671***

Cynicism −0.445 −0.385*

Professional efficacy −0.449 −0.401**

R2 50.432 50.245 0.326 0.141 0.191 50.450

Adjusted R2 50.399 50.224 0.288 0.117 0.168 50.435

F 13.303*** 11.705** 8.469*** 5.887* 8.482** 29.450***

*: < 0.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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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대상 시설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전보(Cho & Lee

2011)에 발표된 바와 같으며 이 연구에 참여한 교정시설 급

식소 영양사의 34.2%가 남자로, 급식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급식시설에 비해(Sin & Lee 2003; Lee &

Shin 2005; Cho & Yoon 2006) 남자 영양사의 비율이 높

았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상위자, 직무자체, 보수, 승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수와 승진은 보통(3점; 50.0%)보다 낮은 점수로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결

과는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상위자, 직무자체,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승진과 보수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고 보

고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Lee 1995; Kim

등 1998; Park & Kim 2002; Jang & Kim 2003;

Lee & Lee 2005). 장애인 복지시설 영양사의 경우(Lee

2009)에도 보수, 승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미국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Johnson & Broski 1982)에서도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

치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영양사들을 확보하

고 영양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사의

전문적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보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Lee & Lee 2005). 

이 연구에서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대를 졸업한 영

양사가 대졸 영양사에 비해 높았고(p < 0.05), 영양사 경력

6년 이하인 경우 7년 이상에 비해 상위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것(p < 0.05)을 제외하고는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영

양사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p < 0.05)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졌

다고 한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Lee

1995; Park & Kim 2002; Lee & Lee 2005)나 직무만

족도가 영양사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는 장애인 복지시설 영양사의 경우(Lee 2009)

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수용인원이 500인 이하인 경우 상위자, 보수, 동료

들,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p < 0.05), 취사부

1인당 하루 급식인원이 80인 이하인 경우 상위자(p < 0.05),

동료들(p < 0.01), 보수(p < 0.01), 승진(p < 0.05)에 대

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3의 상위자, 동료

들, 보수, 승진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수용인원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새로 임명된 초임 영양

사의 경우 수용인원이 적은 곳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고 한다. Table 2에서도 6년 이하 근무 영양사의 경우 직

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하위영역의 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교정시설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각

하위변수의 평균은 감정적 고갈 2.47± 0.10, 냉소 2.58 ±

0.09, 직업 자신감 3.40± 0.08로 나타났으며, 이직의향은

2.44± 0.12로 나타났다. 감정적 고갈이 냉소보다 낮게 나

타나 감정적 고갈이 냉소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난 장애인 복

지시설 영양사의 경우(Lee 2009)나 위탁급식 직원의 경우

(Lee 2011)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직의향은 위탁급식 영

양사(Lee & Shin 2005)나 장애인 복지시설 영양사(Lee

2009)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른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

양사에 비해 이직의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감정적 고갈, 냉소, 직업 자신감과 이직의향 중 어느 것도

영양사의 학력이나 경력, 수용자 인원규모나 취사부 1인당

하루 급식인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Maslach 등(2001)이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 수준이

높았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직무 소진은

일반 스트레스와는 달리 비가역적인 반응이므로 직무 소진

된 사람들은 정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이직을 초래하게

되므로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Shin 2003).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자신감과는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으며(p < 0.001), 이직의향, 감정적 고갈, 냉소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p < 0.001), 이는 장애인 복

지시설 영양사(Lee 2009)의 경우와 일치한다. 직무만족도

의 하위영역 중에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직무소진

하위영역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는데(p < 0.001), 이는 직

무소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직무만족도 하위영역은 직

무자체에 대한 만족도임을 제시한다. 상위자에 대한 만족도

는 영양사의 경력(p < 0.05), 수용인원(p < 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직의향, 직무소진과는 관련성이

없었지만,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는 수용인원(p < 0.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직의향(p < 0.01), 감정적

고갈(p < 0.05), 냉소(p < 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어 이직의향이나 직무소진과 연관성이 컸다. 즉 이직의향

은 직무자체나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와는 관련성이 높지만

상위자에 대한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직의향은 감정적 고갈(p < 0.001), 냉소(p < 0.001)

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Lee & Shin 2005; Lee 2009). 한편, 직업 자

신감이 이직의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Lee & Shin(2005)나 Lee(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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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영양사의 경우 직업 자신감이 적다고 이직의향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정적

고갈, 직업 자신감인데, 감정적 고갈이 적을수록 직업 자신

감이 클수록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43.2%였다. 상위자에 대한 만족도, 보수에 대한

만족도, 승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정

시설의 수용인원인데,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

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각각 24.5%, 14.1%, 19.1%였다.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냉소가 적을수록 동료들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았는데, 이것의 설명력은 32.6%였다. 영양사의 경

력과 이직의향은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

을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에서 이직의향이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나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게 나

타났지만, Table 4에서는 이직의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

로는 감정적 고갈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의향이 직무

만족도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보다는 감정적 고갈과 연관되

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직무자체, 상위자,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영양사의 일반특성, 이직의향, 직무소

진의 설명력은 각각 43.2%, 24.5%, 32.6%로 높은 편이

었는데, 보수,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 변인에 의한 설

명력이 각각 14.1%, 19.1%로 낮은 편이었다. 이 연구에

서는 직무자체 만족도에는 직무소진 영역 중 감정적 고갈

과 직업 자신감이,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에는 냉소가 유의

미한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다른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Cho (2005)에 의하면 직무 소진의 영역 중 감정

적 고갈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결

과를 제시했고, Shin (2003)은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설

명력을 가지는 것은 냉소라고 하였으며, Lee(2009)의 연

구에서는 직업자신감이 직무자체, 상위자, 동료들에 대한

직무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고, 냉소는 직

무자체와 승진영역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 

교정시설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수용인원과 직무소진으로 나타났는데 수

용인원은 직무자체를 제외한 하위영역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감정

적 고갈과 직업 자신감만으로도 43.2%의 높은 설명력을 나

타냈고, 이직의향은 감정적 고갈만으로도 45.0%의 높은 설

명력을 나타내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에 대한 안

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교정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관

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

의 직무만족도, 직무소진 및 이직의향을 측정·분석하였으

며, 영양사의 개인적인 특성 및 교정시설 특성과 직무소진이

직무만족도와 이직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무만족도는 동료들 만족(3.63), 상위자 만족(3.19),

직무자체 만족(3.14), 보수 만족(2.97), 승진 만족(2.55)

순으로 나타나 보수와 승진 만족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2. 경력과 수용인원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일부 구성요소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자에 대한 만

족도는 6년 이하의 경력에서 낮게 나타났고(p < 0.05), 상

위자, 동료들, 보수, 승진 만족도는 수용인원 500명 이하인

경우나 취사부 1인당 하루 급식인원이 80인 이하인 경우 수

용인원이 500명 보다 많은 경우나 취사부 1인당 하루 급식

인원이 80인 보다 많은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p < 0.05). 

3. 직무소진의 구성요소 중, 냉소(2.58)가 감정적 고갈

(2.47)보다 높았고, 직업 자신감은 3.40으로 소진정도가 낮

게 나타났으며, 영양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교정시설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직무자체 만족도는 감정적 고갈, 냉소, 이직의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업 자신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p < 0.01). 상위자, 보수,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직무

소진과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는 감정적 고갈, 냉소, 이직의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p < 0.01). 이직의향은 감정적 고갈, 냉소와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5. 감정적 고갈과 직업 자신감은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

를 43.2% 설명하며, 수용인원은 상위자, 보수, 승진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24.5%, 14.1%, 19.1%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용인원과 냉소는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를 32.6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향은 감정적 고갈만으

로 4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교정시설의 급식 관리자인 영양사들

의 직무만족도 중 특히 낮게 나타난 승진 만족도 개선을 위

한 승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영양사의 직무자체와 동료

들에 대한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직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직무소진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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